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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희망일 제한없음

문의
 (재)서울대학교발전재단

 기획소통팀 최수정, 전화: 880-5790, 이메일: tnwjd7196@snu.ac.kr

                                                                             배포일: 2024.5.31.(금)
                                                                                        

한세예스24문화재단 조영수 명예이사장

인재양성 위한 서울대 인문대 기금 쾌척

 □ 한세예스24문화재단 조영수(문리대 독어독문학 학사 1964-1968) 명예이사장이 

모교인 서울대학교 발전을 위한 인문대학 기금 1억 원을 쾌척했다.

 □ 서울대학교는 2024년 5월 30일(목) 관악캠퍼스에서 유홍림 총장, 김기현 

발전재단 부이사장, 강창우 인문대 학장, 이준환 발전재단 상임이사 등 주요 

교내 인사가 참석한 가운데 조영수 명예이사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 조영수 명예이사장은“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모교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기금을 전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며“앞으로도 미래를 이끌어 갈 인문학자가 

성장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을 두고 

지원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기부 소감을 밝혔다.

 □ 유홍림 총장은“조영수 명예이사장님의 모교에 대한 애정과 공헌 덕분에 

인문대학 대학원생들의 연구 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숙원 사업인 인문학 

도서관 설치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며“기탁된 기금은 인문학 발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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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신할 인재를 양성하는 공간 마련에 소중히 활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표했다.

  □ 조영수 한세예스24문화재단 명예이사장은 1968년 서울대 문리과대학 

독어독문학과 졸업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에서 석사학위를, 

이화여자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각각 취득했다. 1980년 경기대 인문대학 

독어독문학과에 임용된 이후, 조지워싱턴대학 방문학자를 거쳐 2003년 경기대 

유럽어문학부장을 지냈으며, 2006년 경기대 인문대학장, 2010년 경기대 

사회복지대학원장을 역임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경기대 독어독문학과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 조 명예이사장은 2018년부터 약 5년간 한세예스24문화재단 이사장을 맡아 

학술연구, 문화예술, 장학사업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했다. 특히 

인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이 깊어 2022년 국내 순수 인문학 연구자들에게 매년 

총 1억 2,000만 원 규모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인문학연구지원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했다. 올해 3회째 이어지는 인문학연구지원사업은 ▲언어학 

▲문학 ▲철학 ▲역사 ▲미술사 등 다양한 인문학 분야를 연구하는 박사학위 

소지자 이상 또는 국내외 대학 강사‧교수‧연구소 소속 연구자 등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 한편 한세예스24문화재단은 한세예스24홀딩스 김동녕 회장(경제학 학사 

1964-1968)이 사재를 출연해 2014년에 설립해 올해로 10주년을 맞았다. 한국과 

아시아 각국이 경제 협력을 넘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대학생 해외 

봉사단 운영을 비롯해 외국인 유학생 장학 지원, 인문학연구지원사업, 

의당학술상, 의당장학금 등 다양한 학술 지원과 장학 사업 등을 이어가고 있다. 

 ※ 사진설명: 유홍림 총장과 조영수 명예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